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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동향 ) 2021.9.19. “동아닷컴” 보도

 ❍ 태양광에 여의도 31배 농지 줄었다…식량안보·경제성 다 놓칠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목적으로 전용한 농지가 9000㏊(90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 면적의 30배 넘는 농지가 정부의 태양광 보급 확대 정책에 

사라진 것이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경지 면적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식량 

안보를 위한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했다. 농지를 이용한 태양광 사업   

추진에 농업·농촌 식량안보와 경제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2010년 들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목적으로 전용한 

농지는 2016년까지 7년 동안 1553㏊에 불과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에만 

1438㏊나 증가했다.

2018년에는 농지법 개정으로 관련 규제가 완화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쉬워지면서 

3675㏊로 허가 면적이 크게 확대됐다. 2019년에는 2555㏊, 지난해 1287㏊로 점차 줄었지만 

최근 4년 간 총 8955㏊(89.6만㎢)로 여의도 면적(2.9㎢)의 31배에 달하는 농지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목적으로 사라진 셈이다.

정부는 최근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면적이 감소 추세에 있고 전체 농지 

전용 면적 중 태양광시설 설치 목적 전용 비중도 2018년 22.5%에서 2019년 15.5%, 지난해 

7.4%로 감소 추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태양광 설치 후 발전된 전기를 한전의 전력 판매 선로에 연결하는 과정인   

계통연계 지연에 따른 경제성 저하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계통연계 접속 가능 용량 부족으로 태양광 보급 속도가 저하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

은 태양광 시설 설치 신청 후 5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전체 경지 면적은 2010년 171만5000㏊에서 2019년 158만1000㏊로 연평균 0.9% 감소 

했다. 농작물 생산량도 같은 기간 동안 1544만3000t에서 1526만2000t으로 연평균 0.1%씩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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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면적 감소 및 소비자 식습관 변화 등의 복합적 이유로 곡물 자급률은 2015년 23.8%

에서 2019년 21.0%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정부가 수립한 2022년까지 식량 자급률 

목표 55.4%, 곡물 자급률 27.3%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 재난·재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유사시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

이 가능하도록 쌀·밀·콩 등 주요 식량작물 중심으로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늘고 자급률을   

높이는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태양광 발전 확대에 따른 경지면적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식량·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김연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탄소중립, 농촌 태양광의 이슈와 

과제’를 통해 “농업·농촌은 식량안보, 공익적 가치·다원적 기능 등이 중요하게 강조됐으나  

농지를 이용한 태양광 사업 추진에는 이 같은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농촌 태양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촌

의 공익적 가치와 장기적인 식량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태양광 사업은 전기 생산과 수요처를 연계해주는 계통연계 시설의 불균형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농촌 태양광은 농업·농촌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자립을 위한 

기반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태양광 설치농가의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수익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인인 만큼 고정  

가격 계약 확대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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